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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스피스협회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 위
제4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 아래 우

제2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아래 좌
(2018.9.24.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 84:10-12)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a thousand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For the LORD God is a sun and shield; the LORD bestows favor and honor;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from those whose walk is blameless. O LORD Almighty,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you. 
(Psalm 8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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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마치고

호주호스피스협회(ACC)는 부엌을 
마음껏 사용하며 wellbeing요리를 
만들어 암 환우와 나눌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숙원이었다. 
그러던 중 봉사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간 
하나님께 연속 금식하며 기도 드렸다. 
그 결과 2018년 9월 17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감사예배 
중 호스피스 사역의 자원봉사자 
Geoffrey Brindle 씨는 “예수님은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대가도 없이 
천국복음과 이웃사랑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는데 ACC 호스피스는 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 고 말해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사무실 
집기들을 기증받기로 하고 광고했더니 
모두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하나되어 
여기저기서 자원해 흔쾌히 기증해 
주셨다. 9월 24일~28일까지 제4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있었다. 교육 첫째 날 4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한 26차 호스피스 
콘서트는 참으로 은혜로웠고, 둘째와 
셋째 날 이임선 교수의 웃음치료 
강의는 참석자 50여명 모두가 
박장대소와 함께 웃음의 치료효과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은 
자원봉사 실무 및 행복만들기(김병근 
학장), 그리고 First Aid 교육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하였다.

Lee M 교육생: 말기 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한 봉사가 
호스피스 활동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15년 전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대장암 말기 발병 진단으로 
암과 대면한 적이 있었다. 시어머님의 암 수술과 그리고 
항암치료 과정을 통해서 암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병인가는 체험했었다. 다행히 우리 시 어머님은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잘 견뎌 내셨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후 15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해 전 치매의 
발병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에 들어 가셨다. 당시 
호스피스 봉사자분들의 도움도 적지 않게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번 제4기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교육은 지인 
분의 권유로 첫발을 딛게 되었고 호스피스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원 봉사자 
신청 후에 나는 3주간 대상 포진으로 앓아 눕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막상 자원 봉사자의 교육이 
임박했을 때에는 사실 마음이 흔들렸었다. 대상포진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다. 그러나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나를 호스피스에 소개 시켜 
주신 지인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이 임선 교수님의 웃음 치료를 교육받으면서 나는 
나의 체력과 싸워야 했다. 웃는 방법을 배움에 있어서 
얼굴 근육을 사용하고 소리를 내야 하고 율동을 해야 하고 
또 웃음 운동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첫 날 
교육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날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며 나누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박장 
대소 하며 함께 웃으면서 그날의 피로를 날려 보내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대감과 자원함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에 좀더 많은 
웃음 기법과 웃음 운동을 배우고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서 
웃음 치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웃음 
치료 교육을 통해서 대상포진으로 지쳐 있던 내 몸이 
반응하면서 몸도 마음도 가볍게 치유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은 엄마가 이번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교육에 참여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고백까지 주어서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웃음 치료사로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출석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섬기게 될 암환자와 환우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기로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신 오춘순 님의 암 극복 
사례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고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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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웃음치료 광경)
2) 열정적인 크로마 하프 팀 (회장: 김옥경, 지휘: 
김진숙)
3) 제26차 콘서트- 전체 율동
4) 열정적인 색소폰 연주 ‘Besame Mucho’ (김덕임)

통해서 앞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투병의 과정이 있다고 해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본회의 
부 대표이시고 봉사 팀장 되시는 성순자님의 교육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새길 수가 있었다. 아직 나는 
자원 봉사자로서 새내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실하게 솔직하게 열심으로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성순자님의 말씀 앞에 용기를 내어 보려 한다. 

또한 자원 봉사자로서 환우들의 간병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물리치료적 효과가 있는 운동 
요법을 배우면서 환우와의 대화와 격려를 주기 위한 
방법을 배웠다. 실제로 여러 운동 요법을 배우면서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것 같다. 
마지막으로 First Aid(CPR)을 배우면서 다시금 
봉사자의 자세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배운 대로 임하고 영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Lee Y 교육생: “암 환우와 함께  토요일 바닷가 
걷기” 광고를 접할 때마다 눈길이 머물고 함께 
하고픈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마음을 한 켠에 접어두고 있었는데 마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일정에 관한 광고를 보고 
직장의 일정과 맞을 것 같아 직장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장소에 어색하게 첫발을 디딘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기존 회원들의 사랑과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들은 
교육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후에 참석한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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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콘서트를 보면서 그분들의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선 많은 노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 하시는 지를 대신 보여 
주시는 모습들 이었다.

웃음 치료는 이미 이론적으로 배워서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임선 교수님의 이틀간의 실습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통해서 더욱 효과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웃음 치료는 단순히 환자만의 치료가 아닌 환자의 
가족 그리고 돌보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된 격려와 행복을 북돋아 주는 
치료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호주 정서에 맞게 잘 조절을 해서 나도 우리 양로원

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위)천막 아래의 관중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현장 
2018.9.17)
아래) 웃음치료 강의 현장 - 이임선 교수와 함께 
(2018.9.26.)

에 계신 분들에게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치매 예방 운동을 
열심히 하시도록 가르쳐 드려야 겠다고 결심 했다.

자원봉사자님의 암 극복 사례와 부 대표님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자세를 배우면서 자원봉사가 단순히 
시간이 남으면 남을 돕는 것 이 아니라 성실과 
결단이 요구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물리치료사님의 
운동 팁과 김 병근 목사님의 행복 만들기 강의를 
통해서 유익한 도움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암 환우와 함께 토요일 바닷가 걷기 
참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은 웃음과 사랑 그리고 
배려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첫 발걸음이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과 기쁨을 선사한 
근사한 선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연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신 김 장대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존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 교육생: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교육 강사님의 이력을 보니 30년 
서울대 병원 근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30여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온다니 마치 아내의 옛친구가 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가하기로 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부담은 내려놓고 교육을 받아보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예배후 너싱홈 방문 콘서트는 내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리는 공연이었습니다. 
각박하고 때로는 삭막한 이민생활 속에서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니 내마음에 소망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날, 아내의 옛친구 처럼 기다려지던 이 임선 교수님, 강사님의 웃음치료 교육은 
때로는 내가 이런걸 왜 몰랏을까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회한이 오기도 했지만, 교육을 잘배워서 누군가에게 웃음을 드리고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시간 중에 시범으로 나와 율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고문 이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날, “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힘찬구호는 참으로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주는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작아지는 
내모습을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펭귄 웃음, 공작새 웃음 치료는 내가 따라하기 
부담이었으나 앞으로 잘배워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강사 교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재능을 많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재능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교수님께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날, 오춘순 봉사자님의 암 극복 사례, 성순자 팀장님의 봉사자의 자세, 김병근 
학장님의 행복 만들기 강의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4회 한,호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교육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교육을 위해 수고하신 김장대 목사님 그리고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주호스피스 협회



After the 4th hospice volunteer training.
Lee, Trainee
Every time I saw the advertisement "Walking on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on Saturday", I had a wish to attend 
together, but the situation was not good enough. I used to be left with a heart of it. However, I think I am going to fit 
the schedule of my job at this time. I applied for the ACC hospice volunteer training and education with a week 's 
vacation at work and waited for the training day with excitement.

The love of the existing members who warmly welcomed me to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day of awkward orientation, 
and the humble servants who care about each other like family, have already come to me with impression before the 
beginning of education. Especially after watching the concert at the nursing home after the orientation, I felt a lot of 
effort, enthusiasm and devotion beyond their simple volunteering. Instead, they showed us how much God loves us.

I knew that the treatment of laughter was already theoretically learned and it had a great therapeutic effect, but I didn’t 
know how to apply it for my life. I got a certain conviction about the effect through this lecture based on Professor Lim's 
two-day practice. I found that laughter therapy is not merely the treatment of the patient, but also may have feeling of 
encouragement and happiness of h of the patient 's family and carers. I adjusted myself to Australian emotions and I 
decided that I would like to find a laugh for those in my working place. I decided to teach my parents in Korea to work 
hard to prevent dementia.

I learned about the overcoming of cancer through a volunteer and the attitude of volunteers through the vice chairper-
son. Volunteerism has become a chance to recall that it is a precious gift of God that requires sincerity and determina-
tion, not just helping others. Also, I got beneficial help through physical therapist's exercise tips and Dr. Bong-geun 
Kim's lecture about ‘happiness making’
Finally, I attended the Saturday Walking along with cancer patients once again to feel a bright smile, love and caring, 
and the first step I started with the thought that I wanted to help others. However this volunteer training gave me so 
many benefits and joy. I realized that it was a wonderful gif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many past members, including Pastor Kim, who has worked for 
this training.

2018년 10월호

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ACC Hospice Office Opening Service)

(2018년 9월 17일 오전 11시/ 11 am 17th of September)
(17 Lansdowne St. EASTWOOD NSW 2122)

사회(MC): 김정열 선교사 (Missionary, Andrew Kim)     

1. 환영인사 및 ACC 호스피스 소개 ∙∙∙∙∙∙∙∙∙∙∙∙∙∙∙∙∙∙∙∙∙∙∙∙∙∙∙∙∙∙∙∙∙∙∙∙∙∙∙∙∙∙∙∙∙∙∙∙∙∙∙∙∙∙∙∙∙∙∙∙∙∙∙∙ 대표 김장대 목사 
(Welcome / Introduction of ACC Ministry)                ACC Chairperson/Rev. Jang Dae (David) Kim 

2. 찬    송 ∙∙∙∙∙∙∙∙∙∙∙∙∙∙∙∙∙∙∙∙∙∙∙∙∙∙∙ 64장 (통일 13장) 기뻐하며 찬양하세 ∙∙∙∙∙∙∙∙∙∙∙∙∙∙∙∙∙∙∙∙∙∙∙∙∙∙∙∙∙∙∙∙∙∙ 다같이 
(Hymn)                         (Joyful, Joyful, we adore Thee)                       (Together) 

3. 사도신경 ∙∙∙∙∙∙∙∙∙∙∙∙∙∙∙∙∙∙∙∙∙∙∙∙∙∙∙∙∙∙∙∙∙∙∙∙∙∙∙∙∙∙∙∙∙∙∙∙∙∙∙∙∙∙∙∙∙∙∙∙∙∙∙∙∙∙∙∙∙∙∙∙∙∙∙∙∙∙∙∙∙∙∙∙∙∙∙∙∙∙∙∙∙∙∙∙∙∙∙∙∙∙∙∙∙∙∙∙∙∙∙∙∙∙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Together) 

4. 대표기도 ∙∙∙∙∙∙∙∙∙∙∙∙∙∙∙∙∙∙∙∙∙∙∙∙∙∙∙∙∙∙∙∙∙∙∙∙∙∙∙∙∙∙∙∙∙∙∙∙∙∙∙∙∙∙∙∙∙∙∙∙∙∙∙∙∙∙∙∙∙∙∙∙∙∙∙∙∙∙ 김병근 목사(엠마오신학교 학장) 
(Prayer)                          Rev. Byung Keun Kim (Dean of the Korean School, Emmaus Bible College) 

5. 특별찬양(Praise) ∙∙∙∙∙∙∙∙∙∙∙∙∙∙∙∙∙∙∙∙∙∙∙∙∙∙∙∙∙∙∙∙∙∙∙∙∙∙∙∙∙∙∙∙∙∙∙∙∙∙∙∙∙∙∙∙∙∙∙∙∙∙∙∙∙∙∙∙∙∙∙∙∙∙∙∙∙∙∙∙∙∙∙∙∙∙∙∙∙∙∙∙∙∙∙ Ocarina Team

6. 격 려 사  ∙∙∙∙∙∙∙∙∙∙∙∙∙∙∙∙∙∙∙∙∙∙∙∙∙∙∙∙∙∙∙∙∙∙∙∙∙∙∙∙∙∙∙∙∙∙∙∙∙∙∙∙∙∙∙∙∙∙∙∙∙∙∙∙∙∙  송선강 목사(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 
(Words of Encouragement)                 Rev. Sun Kang Song (Sydney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7. 축    사  ∙∙∙∙∙∙∙∙∙∙∙∙∙∙∙∙∙∙∙∙∙∙∙∙∙∙∙∙∙∙∙∙∙∙∙∙∙ (Ryde 시 의원) ∙∙∙∙∙∙∙∙∙∙∙∙∙∙∙∙∙∙∙∙∙∙∙∙∙∙∙∙∙ Clr. Shuo (Simon) Zhou 
(Congratulatory message)                                          (Councillor, City of Ryde) 

8. 축    사  ∙∙∙∙∙∙∙∙∙∙∙∙∙∙∙∙∙∙∙∙∙∙∙∙∙∙∙∙∙∙∙∙∙∙∙∙∙∙∙∙∙∙∙∙∙∙∙∙∙∙∙∙∙∙∙∙∙∙∙∙∙∙∙∙∙∙∙∙∙∙∙∙∙∙∙∙∙∙∙∙∙∙∙∙∙∙∙∙∙∙∙∙∙∙∙∙∙∙∙ Geoffrey Brindle  
(Congratulatory message)

(Congratulatory message)

                                                         (Volunteer) 
9. 축    사  ∙∙∙∙∙∙∙∙∙∙∙∙∙∙∙∙∙∙∙∙∙∙∙∙∙∙∙∙∙∙∙∙∙∙∙∙∙∙∙∙∙∙∙∙∙∙∙∙∙∙∙∙∙∙∙∙∙∙∙∙∙∙∙∙∙∙∙∙∙∙∙∙∙∙∙  윤상수 대한민국 시드니총영사 

 Sangsoo Yoon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10. 축    사  ∙∙∙∙∙∙∙∙∙∙∙∙∙∙∙∙∙∙∙∙∙∙∙∙∙∙∙∙∙∙∙∙∙∙∙∙∙∙∙∙∙∙∙∙∙∙∙∙∙∙∙∙∙∙∙∙∙∙∙∙∙∙∙∙∙∙∙∙∙∙∙∙∙∙∙∙∙∙∙∙∙∙∙∙∙∙∙∙∙∙∙∙∙∙∙∙∙∙∙∙∙∙∙∙∙∙∙∙ Ross Law  

(Congratulatory message)                                     (CEO of Baptist Care, ACT&NSW) 
11. 성경말씀 ∙∙∙∙∙∙∙∙∙∙∙∙∙∙∙∙∙∙∙∙∙∙∙∙∙∙∙∙∙ 마가복음 1:29~31 ∙∙∙∙∙∙∙∙∙∙∙∙∙∙∙ 신재구 목사(맥콰리 한인교회 담임) 

(Word of God)                  Mark 1:29~31         Rev. Jae Gu Shin (Macquarie Anglican Church) 
12. 설    교 ∙∙∙∙∙∙∙∙∙∙∙∙∙∙∙∙∙∙∙∙∙∙∙∙∙∙∙∙ 치유, 섬김, 동역  ∙∙∙∙∙∙∙∙∙∙∙∙∙∙∙∙ 신재구 목사(맥콰리 한인교회 담임) 

(Sermon)           (Healing, Serving, Co-working)     Rev. Jae Gu Shin (Macquarie Anglican Church)  
13. 특별찬양 (Praise)∙∙∙∙∙∙∙∙∙∙∙∙∙∙∙∙∙∙∙∙∙∙∙∙∙∙∙∙∙∙∙∙∙∙∙∙∙∙∙∙∙∙∙∙∙∙∙∙∙∙∙∙∙∙∙∙∙∙∙∙∙∙∙∙∙∙∙∙∙∙∙∙∙∙∙∙∙∙∙∙∙∙∙∙∙∙ Chroma Harp Team

14. 축    도 (Benediction) ∙∙∙∙∙∙∙∙∙∙∙∙∙∙∙∙∙∙∙∙∙∙∙∙∙∙∙∙∙∙∙∙∙∙∙∙∙∙∙∙∙∙∙∙∙∙∙∙∙∙∙∙∙∙∙∙∙   손동식 목사 (Rev. Dong Sik Son) 

15. 내빈소개(Guest Introduction) ∙∙∙ 대표 김장대 목사 (ACC Chairperson/Rev. Jang Dae (David) Kim) 

16. 단체사진촬영 (Photoshoot) ∙∙∙∙∙∙∙∙∙∙∙∙∙∙∙∙∙∙∙∙∙∙∙∙∙∙∙∙∙∙∙∙∙∙∙∙∙∙∙∙∙∙∙∙∙∙∙∙∙∙∙∙∙∙∙∙∙∙∙∙∙∙∙∙∙∙∙∙∙∙∙∙  다같이 (Together) 

17. 식사기도 ∙∙∙∙∙∙∙∙∙∙∙∙∙∙∙∙∙∙∙∙∙∙∙∙∙∙∙∙∙∙∙∙∙∙∙∙∙∙∙∙∙∙∙∙∙∙∙∙∙∙∙∙∙∙∙∙∙∙∙∙∙∙∙∙∙∙∙∙∙∙∙∙∙∙∙∙∙∙∙  (변영도 장로 시드니순복음교회) 
(Prayer for lunch)                                Elder Young Do Byun  (Sydney Full Gospel Church) 



Lee M 교육생: 말기 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한 봉사가 
호스피스 활동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15년 전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대장암 말기 발병 진단으로 
암과 대면한 적이 있었다. 시어머님의 암 수술과 그리고 
항암치료 과정을 통해서 암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병인가는 체험했었다. 다행히 우리 시 어머님은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잘 견뎌 내셨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후 15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해 전 치매의 
발병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에 들어 가셨다. 당시 
호스피스 봉사자분들의 도움도 적지 않게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번 제4기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교육은 지인 
분의 권유로 첫발을 딛게 되었고 호스피스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원 봉사자 
신청 후에 나는 3주간 대상 포진으로 앓아 눕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막상 자원 봉사자의 교육이 
임박했을 때에는 사실 마음이 흔들렸었다. 대상포진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다. 그러나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나를 호스피스에 소개 시켜 
주신 지인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이 임선 교수님의 웃음 치료를 교육받으면서 나는 
나의 체력과 싸워야 했다. 웃는 방법을 배움에 있어서 
얼굴 근육을 사용하고 소리를 내야 하고 율동을 해야 하고 
또 웃음 운동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첫 날 
교육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날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며 나누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박장 
대소 하며 함께 웃으면서 그날의 피로를 날려 보내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대감과 자원함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에 좀더 많은 
웃음 기법과 웃음 운동을 배우고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서 
웃음 치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웃음 
치료 교육을 통해서 대상포진으로 지쳐 있던 내 몸이 
반응하면서 몸도 마음도 가볍게 치유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은 엄마가 이번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교육에 참여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고백까지 주어서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웃음 치료사로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출석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섬기게 될 암환자와 환우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기로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신 오춘순 님의 암 극복 
사례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고백을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2017.10.23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2017.10.3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 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2017.11.20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2017.12.4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2017.12.18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2018.1.20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2018.1.22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rie Park)

2018.2.22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8.3.12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017.9.25
~29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호주호스피스 협회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Meredith Nursing 
Home, Strathfield)

2018.4.16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Dorothy Handerson 
Lodg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018.5.07

제2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NSW)

2018.6.18

제2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NSW)

2018.7.9

ACC 호주호스피스협회와 숭실사이버대학교와 MOU 협약 체결2018.7.2
ACC 호주호스피스협회와 기독교복음방송 GOOD TV와 MOU 협약 2018.7.4

제2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indermere Aged Care 
Facility, Summer Hill, NSW)

2018.8.13

제2차 호주호스피스협회 정기총회(Jino’s 식당, Strathfield)2018.8.11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새 사무실 주소: 19 Lansdowne St. 
Eastwood NSW 2122)

2018.9.17

제4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2018.9.24
~28

제2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2018.9.24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2017.6.5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 

2017.6.12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2017.5.8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실은 1897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베어드(W. M. 
Baird,裵緯良)가 평양의 사저에서 13명의 학생을 모아 
사랑방 교실을 열었던 숭실학당은 1904년 세 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이 땅에 고등교육 출범의 단초를 열었고, 
이것이 민족 최초의 4년제 대학의 효시이다.)
기독교복음방송 GOOD TV
(1997년 ‘C3TV’란 이름으로 개국해 2009년 ‘GOOD TV’로 
이름을 변경했고, 24시간 TV 방송은 물론 ‘데일리 굿 뉴스’
와 ‘위클리 굿 뉴스’ 등도 발행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St Catherine Nursing Home, Eastwood, NSW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제2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 모든 봉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 미술치료 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환우들에게 미술로 
내적치료 봉사하실 분
*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로 너싱홈 환우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실 분
* 영어통역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는 봉사자 
* 그 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시 
원하시는 분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호스피스 예배공동체(Checed Healing Church)개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호주호스피스협회 사무실 내에 “호스피스 
예배공동체 (Checed Healing Church)”를 개설하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자원봉사로 섬기는 호스피스 예배 
공동체는 환우와 봉사자들의 영적인 치유와 신체적 자연치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목회로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공동목회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시작 일시: 2018년 11월 중
  장소: 본회 사무실 (19 Lansdowne St. EASTWOOD NSW 2122)
  연락처: 0430 370 191 



2018년 10월호

68-612-2677

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소식지 ACC 회계자료   (8/ 2018) 
수입 지출 

이름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Jung muk Lim 10 MEMBERSHIP FEE 통신비 70.7  

Cho Ja Chea 10 MEMBERSHIP FEE 인쇄홍보 비   1377.83  

Kang  Hee You 1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135 
 

Jung Hee Kim 10 MEMBERSHIP FEE 관리비         4741.52 교회 사무실 110+새사무실 fee 2 주 720X720+이사비용+300+ w15 bonds 2891.52 
Il Hwee Kim 50 MEMBERSHIP FEE 식대 및 

부식비 

836.9 총회식대, 월요중보기도 외 

Eun Ja Song 50 Dona�on 경조비 50 고 정복선 님 
Jongse Kim (Paul) 5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178.2  

Ok Kyung Kim 5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778.85  

Ye bum Whang 50 MEMBERSHIP FEE 회계사. 

변호사 

800 Tax 

Dae Sub Song 40 MEMBERSHIP FEE 보험료 0 
 

Yoon Hee Kim 20 MEMBERSHIP FEE water 0 
 

Hae Gyeong Lee 20 MEMBERSHIP FEE First aid 0 
 

Jeung Bun  Kang 100 Dona�on 
 

8969 
 

harp 50 Dona�on 
  

 
Jangdae Kim-E 110 MEMBERSHIP FEE 

  
 

SoonJa Sung-E 110 MEMBERSHIP FEE 
  

  
Elhis Kim 10 MEMBERSHIP FEE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Young Lan Song 50 MEMBERSHIP FEE 
   

Hyeon Shin Kim 30 MEMBERSHIP FEE 
   

Yong sook Kim  10 MEMBERSHIP FEE 
   

ABC  E D M 150 Dona�on 
   

ATO  Tax 2010 Tax return 
   

W Dona�on 15.01 ? 
   

Jung Hee Kim 100 MEMBERSHIP FEE 
   

Ji Ho Ryu 50 MEMBERSHIP FEE 
   

SEI LEE Ahn Kye 
Chan 

50 MEMBERSHIP FEE 
   

SEI LEE 50 MEMBERSHIP FEE 
   

INTEREST  w23 1.06 
    

INTEREST  w15 1.39 
    

GNA 100 Dona�on 
   

 
3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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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교육생: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교육 강사님의 이력을 보니 30년 
서울대 병원 근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30여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온다니 마치 아내의 옛친구가 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가하기로 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부담은 내려놓고 교육을 받아보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예배후 너싱홈 방문 콘서트는 내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리는 공연이었습니다. 
각박하고 때로는 삭막한 이민생활 속에서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니 내마음에 소망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날, 아내의 옛친구 처럼 기다려지던 이 임선 교수님, 강사님의 웃음치료 교육은 
때로는 내가 이런걸 왜 몰랏을까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회한이 오기도 했지만, 교육을 잘배워서 누군가에게 웃음을 드리고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시간 중에 시범으로 나와 율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고문 이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날, “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힘찬구호는 참으로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주는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작아지는 
내모습을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펭귄 웃음, 공작새 웃음 치료는 내가 따라하기 
부담이었으나 앞으로 잘배워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강사 교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재능을 많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재능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교수님께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날, 오춘순 봉사자님의 암 극복 사례, 성순자 팀장님의 봉사자의 자세, 김병근 
학장님의 행복 만들기 강의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4회 한,호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교육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교육을 위해 수고하신 김장대 목사님 그리고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요 활 동 (Scope of ACC Activities)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1. We serv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2. We help with the cancer treatment. 
    - We help patients meet others who are fighting with cancer or have already won.
    - Psychological treatment is a great help for the patients. Through various programs of laughter, drama and music, we help the patients stay happy.
3.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and community) i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4. Hospice and Creation Medicine Education 
    - Attitude of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5. Liaising with the community -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Sydney Hospice.”
            - We hold annua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a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6. 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